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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인도하는 리더도 예배하고 있는가?"
[bookmark: _vz5vr5lg6pf][bookmark: _873m6xyzepbo]예배를 인도하는 리더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인도자의 머릿속은 늘 분주합니다. 다음 코드는 무엇인지, 지금 몇 절인지, 템포는 유지되고 있는지,
회중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에너지는 충분한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인도자의 손과 눈과 귀는 쉼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문득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예배했는가?”
회중을 인도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역할만 수행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많은 예배 인도자와 사역자들이 조용히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bookmark: _rm68k1q7j3hk]예배 인도자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배 인도자는 일반 회중 성도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회중은 가사를 묵상하며 노래할 수 있지만,
인도자는 흐름을 책임지고, 공동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 순서를 생각하고, 실수를 방지하며,
회중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종종 ‘나는 찬양을 부르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바쁘기만 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bookmark: _aouexndrv7rv]성경이 말하는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여 줍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었지만,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과는 달랐지만,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선곡, 반복된 연습, 그리고 예배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는 집중력.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필수적인 섬김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다음 코드를 정확히 잡아 주지 않으면 회중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가사를 인도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노래하도록 이끄는 일은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 행위입니다.

[bookmark: _enp562vqlv1o]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문제다
예배는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예배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 더 깊이 찬양하도록 돕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원리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향과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이들,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사와 부모들까지 집중과 책임이 요구되는 모든 섬김은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bookmark: _ac3n0gvway5n]
[bookmark: _26t57z5ptnia]단 하나의 예외, 마음의 방향
그러나 분명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때입니다.
음악은 본래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기 쉬운 영역입니다. 기술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는 언제든 공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 서 있는가.
[bookmark: _fk09rvuq3rb9]
[bookmark: _ke8hkk3m1es7]예배 인도자에게 필요한 한 가지 결단
예배 인도자 여러분, 당신은 이미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준비와 집중, 책임과 수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배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의 섬김이 온전히 주님을 비추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 이 글은 『Leading Worship Is Worship』(Brandon Ryan, TGC; 2026.01.21)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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